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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국내 연구의 메타분석적 개관*

 장 혜 인 박 형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외현화 문제, 내재

화 문제, 중독,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62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Hunter와 Schmidt(2004)의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한 메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조절은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과는 부적 상관, 사회적

유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탐색적으로 진행한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자기조절 하

위유형, 측정방법,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연령대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변인에 따라 자기조절과 적응지표 간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껏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

으로 통합했다는 의의를 지니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의

증진을 효과적인 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조절,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중독, 사회적유능감, 메타분석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2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박형인,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60호

  Tel: 062-530-2650, E-mail: hipark@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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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는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불안, 우울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부적응에 취약한 시

기이며(조수철 등), 이 때 발생한 문제는 종종 

성인기에까지 지속되고(WHO, 2005), 다른 영

역의 문제(학업부진, 범죄 등)로까지 확대되

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고통을 야기한

다(Masten et al., 2005). 정신병리를 포함한 심

리적 부적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행동

양상으로 굳어져 개입이 어려우므로(Kazdin, 

1993), 심리적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은 아동

을 조기에 선별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심리적 부적응을 잘 예측하는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근래에 들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을 일관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자기조절이 주목받고 있다(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자기조절은 상황적

요구에 맞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자기조절의 결핍은 주의부족, 공격

행동 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Chang, Shaw, 

Dishion, Gardner, & Wilson, 2014; Eisenberg et 

al., 2004; Kochanska, Barry, Aksan, & Boldt, 

2008), 그 외에도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

제(Dennis, Brotman, Huang, & Gouley, 2006)나

중독 문제(Brody & Ge, 2001)에도 자기조절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자기

조절은 병리 및 부적응의 부재를 넘어 바람직

한 적응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

히 사회성 기술과 원만한 또래관계 등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Chang, 

Shelleby, Cheong, & Shaw, 2012; Trentacosta & 

Shaw, 2009). 이처럼 자기조절은 여러 영역에

서 아동의 적응에 두루 영향을 미치며, 이러

한 이유로 지난 20 여 년 동안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e.g., Brody & Ge, 

2001; Chang et al., 2014; Dennis et al., 2006).

아동의 자기조절은 신경학적, 인지적, 그리

고 언어적 성숙과 함께 아동초기에 급속히 발

달한다(Posner & Rothbart, 2000). 영아기와 걸음

마기에는 주의전환이나 순응 등 원시적인 수

준의 자기조절이 나타난다면, 만 2세 이후부

터 유아는 점차 어른의 부재에도 스스로 내면

화된 규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능동

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Kopp, 1982). 계

획수립과 같은 보다 정교한 형태의 자기조

절은 학령기는 물론,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

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Gestsdottir 

& Lerner, 2008), 자기조절이 발달시기와 맥락

에 따라 발휘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복합적 개념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집중적으로 발

달하는 자기조절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미 이

시기에도 아동의 자기조절은 주의전환, 순응, 

만족지연 등 여러 행동으로 관찰된다.

아동기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자기조절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단일한

접근의 부재가 종종 문제로 지적되었다(Bell 

& Deater-Deckard, 2007; Zhou, Chen, & Main, 

2012). 대표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질 연구에서는 통제노력(effortful 

control), 임상심리와 신경심리 연구에서는 실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는데, 두 개념은 주의통제와 충동억제를 자기

조절의 핵심으로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

면, 정서 조절을 중요시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Zhou et al., 2012). 이 외에도 자

기조절은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 자동적이

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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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regulation; 분노, 공포, 슬픔 등 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장기적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

구 충족을 억제하는 능력) 등의 다양한 개념

으로 정의되어 연구되었다. 이는 자기조절이

목적 지향적 행동을 위해 동원되는 여러 하위

능력(주의통제, 충동억제 등)으로 구성됨을 시

사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조절의 하

위요인마다 그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발달시기별로 다

양한 하위개념의 공존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도 있겠으나, 선행연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

는 과정에서는 극복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심

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다수 존

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이 각각 연구마다 상이한 방

식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되어 이들 연구를 종

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선행연구를 통합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선행연구의 체계적인 통합

방법 중 하나로 메타분석(meta-analysis)를 들 수

있다. 메타분석은 표집오차(sampling error)나 측

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 방법상의 가공물

(artifact)을 교정하면서 모집단의 진점수에 가

까운 추정치를 도출해내는 통계적 절차이다

(Schmidt & Hunter, 2014). 따라서 메타분석은

여러 하위개념들과 결과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가능하게 한다. 해외에

서도 아동의 자기조절과 다양한 적응지표에

대한 주요 문헌들을 요약한 개관논문은 있

었으나(Eisenberg et al., 2010; Esbjorn, Bender, 

Reinholdt-Dunne, Munck, & Ollendick, 2012; 

Kovacs, Joormann, & Gotlib, 2008),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한 경우는 없었다.

특히 국내 연구만을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

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

회적 적응에 각 나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장혜인, 

2010). 예를 들면, 한국 유아와 서구 유아의

자기조절(억제통제)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

유아는 서구 유아에 비해 억제통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h & Lewis, 2008). 이는

유교문화권이자 집합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우

리나라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나눔과 기다림을 당연시하며, 정서

를 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등 자기조

절을 배양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이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Oh & Lewis, 2008). 이와

유사하게, 아동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문화 차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중국 아동과 미국 아동

의 실행기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Sabbagh, Xu, Carlson, Moses, & Lee, 2006).

국가 간 차이는 자기조절의 평균수준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

계의 방향과 크기에서도 관찰될 가능성이 있

다(송하나, 최경숙, 슌야소곤, 2010; Li-Grining, 

2012). 우리나라를 포함해 자기조절을 중시하

는 문화권에서 자기조절 능력은 서구에 비해

아동의 적응 및 부적응에 더욱 결정적인 요인

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초등학생을 비교

한 연구에서 통제노력의 개인차는 두 국가에

서 공통적으로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였으나, 

그 크기가 중국 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Zhou, Lengua, & Wang, 2009). 반면, 실행기능

과 마음이론(i.e., 타인의 시각을 조망하는 능력)

과의 관계는 영국 아동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

에서 작게 보고되었는데(Oh & Lewis, 2008), 이

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직접 측정한 연구는 아

니지만 마음이론이 아동의 적응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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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점에서 고려할만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자기조절의 수행이 전반적으로 높은

문화권의 아동의 경우, 오히려 자기조절이 아

닌 다른 요인들이 적응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데 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국가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들도 있는

데, 미국, 중국, 일본의 4세 유아의 억제통제

와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본 Olson 등

(2011)에서는 세 국가에서 모두 억제통제가 외

현화 문제에 유의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간

의 관계에 대한 국가 간 연구는 매우 부족하

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바탕

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

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논문을 중심으로 메타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도출

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아동의 자기조절(의 결핍)과 관련해 연

구가 된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 사

회적 유능감 등 다양한 적응영역을 포함하고, 

자기조절과 이들 지표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

계에 있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일관된

결과가 축적된 적응영역은 주의력결핍, 공격

성, 반항문제 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이다. 

대부분의 외현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대인관계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외

현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맥락적 요구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통제노력, 즉 주의

를 조절하고 충동반응을 억제하며 적절한 대

안행동을 개시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가정과

학교 등 여러 맥락에서 공격행동을 비롯한

품행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 Eiden, Edwards, 

& Leonard, 2007; Eisenberg et al., 2004; 

Kochanska et al., 2008). 예를 들면, 미국의 빈

곤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세에서 7.5

세에 걸쳐 억제통제의 증가폭이 클수록 학교

에서 보이는 반항행동의 수준이 낮았다(Chang 

et al., 2014). 통제노력과 유사하지만 인지적

영역에서의 조절을 보다 부각하는 실행기능

(Hughes & Ensor, 2008)과 정서적 각성(특히 분

노)이 있는 상황에서의 조절을 강조하는 정서

조절(Hill, Degnan, Calkins, & Keane, 2006)과 관

련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기조절의 결핍은 불안, 

우울, 철회 등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와 관

련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외현화 문제에

비해 그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Buckner 

et al., 2009; Dennis et al., 2007; Eisenberg et al., 

2004; Murray & Kochanska, 2002). 예를 들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통제노력이 높을수록 내재

화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재화 문

제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다

(Murray & Kochanska, 2002). 이에 대해 연구자

들은 내재화 문제는 행동보다는 정서가 우세

한 증상이므로 충동반응을 억제하는 능력보다

는 공포나 슬픔을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해 유

의하고 일관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고 하였다(Carver, Johnson, & Joormann, 2008; 

Feng, Shaw, & Moilanen, 2011). 실제로도 정서

조절과 불안과의 관계(Esbjorn, Bender, Reinholdt 

-Dunne, Munck, & Ollendick, 2012 참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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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서조절과 우울과의 관계(Kovacs, Joormann, 

& Gotlib, 2008 참조)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리된 바 있다. 또한 우울에서의

반추(Garnefski, Kraaij, & van Etten, 2005), 불안

에서의 주의편향(Waters, Mogg, Bradley, & Pine, 

2008) 등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

을 고려하면 실행기능처럼 인지영역에서의 조

절기능을 강조하는 자기조절 개념도 내재화

문제와 연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제

노력의 경우, 주의조절과 억제통제의 두 하위

요인으로 나뉘는데, 이 중 후자에 비해 전자

가 내재화 문제와 더 관련될 것으로 제안되기

도 하였다(Muris & Ollendick,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는 공통적으로 자기조절의 부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각 문제는 연관되는 구체적인 자기

조절의 유형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서는 아동기에는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가 분화되지 않고 함께 관

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조절과 내재

화 문제간의 관계는 결국 공존하는 외현화 문

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Eisenberg 

et al., 2004). 종합하면, 내재화 문제에 있어 자

기조절의 역할은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근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연구주제 중 하나

는 자기조절의 부족이 중독문제에 미치는 영

향이다. 중독문제는 약물,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행동

을 포함한다. 중독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중독과 관련

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1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

단연구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고차원적인 수준의 자

기조절은 2년 후의 알코올 사용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dy & Ge, 2001). 

또한 정서조절과 관련해서도 약물 사용을 촉

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부정적 정서이니만큼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Bujarski & Ray, 2014). 최근 도박

(Suomi, Dowling, & Jackson, 2014)이나 인터넷

(Gamez-Guadix, Calvete, Orue, & Las Hayas, in 

press) 등 행위중독에도 자기조절이 관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행위중

독 문제는 아동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Spada, 2014). 중독행동이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대처전략이거나 기질적인 자기

조절의 결핍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Gamez-Guadix et al., in press; Spada, 2014) 자신

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

동이 중독문제를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과 관련해 긍정적인 적

응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인관계에서는 부정

적 정서 표현을 조절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

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성기술이나 또래

관계 등으로 정의되고 측정된 연구가 많으며, 

자기조절을 잘하는 아동일수록 사회적 맥락

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

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 및 표현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den, Colder, Edwards, 

& Leonard, 2009; Trentacosta & Shaw, 2009). 예

를 들면, 아동이 3.5세 때 만족지연 과제에서

좌절이나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할수록 5-6세

에 가정, 학교에서 형제,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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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Chang et al., 2012).

종합하면, 맥락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정서

를 조절하는 자기조절은 아동의 적응과 다방

면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그 결과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적응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과 적응 및 부적응 행

동의 관계를 적응영역별로 함께 비교, 분석한

경우는 드물며, 특히 메타분석을 사용한 연구

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

응영역에 걸쳐 아동의 자기조절과 적응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절변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

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

는 조절변인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

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조절의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왔는데, 이에 따라

자기조절과 적응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이

다. 여러 자기조절 개념을 그대로 분석에 모

두 포함하기에는 하위개념의 수가 매우 많고, 

각 개념을 탐구한 연구의 수가 부족하여, 자

기조절의 개념을 인지조절, 정서조절, 그리고

행동조절의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서

로 비교하였다. 인지조절은 실행기능, 실행주

의, 주의조절 등 주로 정보처리와 관련된 조

절 능력을 포함하고, 정서조절은 분노, 슬픔, 

공포 등 정서적 각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스스

로의 반응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행동조절은 억제통제, 만족지연 등 자동적이

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보다 적절한 대

안반응을 개시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물론

인지, 정서, 행동이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으므로 각 연구에 사용된 자기조절 개

념을 서로 중복되지 않는 집합으로 나누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실행기능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억제통제는 행동조절에

해당하며, 만족지연은 보상이 있는 맥락에서

측정되므로 정서조절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자기조절 개념에서 보다 강조되

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인지조

절, 정서조절, 행동조절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

이 있음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이한 적응영역에서의 자기조절의

기능과 선행연구의 불일치를 이해하는 데에

자기조절의 유형별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으

로 기대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과 적응

간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연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

기조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 자기조절

훈련을 강조하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성

차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도 있었다(Wanless, 

McClelland, Tominey, & Acock, 2011). 본 연구와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자

기조절과 적응간의 관계가 남아와 여아에서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아동 연령 3세에 측정한 통제노력

이 6세 때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경로가

남아에게서만 유의한 연구가 있었다(Chang et 

al., 2011). 또한, 2세에 평가한 부주의는 성별

에 상관없이 이후 3년에 걸쳐 임상적 수준의

외현화 문제를 공통적으로 예측한 반면, 정서

조절은 여아에게서만 유의한 위험요인임을 밝

힌 연구도 있었다(Hill et al., 2006). 이는 자기

조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여아의 경우, 자기

조절이 아닌 다른 요인이 적응을 예측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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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서구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기조절과 심리사

회적 적응의 관계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Wanless 등(2011)

이 보고한 것처럼 동양 아동에서는 유의한 남

녀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자기조절과 적응

의 관계에서의 성차 또한 국내 연구를 바탕으

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연령이 자기조절과 심리사회

적 적응의 상관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초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두루 포함하였는

데 대체로 자기조절과 적응간의 관계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연구도 있

다. 예를 들면, 통제노력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는 아동 연령 4세에는 유의했으나 5세나

6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Dennis et al., 2007). 

자기조절과 적응과의 관계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교하였다. 이는 취

학과 함께 아동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며

(예를 들면, 구조화된 교실환경에서 규칙을 준

수하고 또래와 한정된 자원을 나누도록 기대

됨), 자기조절이 부족했던 아동은 이 시기에

많은 심리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

져 있기 때문이다(Blair, 2002). 또한 자기조절

의 기본 구성요소 중에는 아동초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발달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여(예

를 들면, 억제통제는 만 4세를 거치며 발달속

도가 느려짐; Chang et al., 2014), 자기조절이

빠르게 발달하는 중에 있는 아동과 그 이후의

아동을 비교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

어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다 나은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특성이 자기조절과 심리사

회적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아동의 자기조절은 주로 실험실에서 행

동과제로 측정되거나 아동 본인이나 부모나

교사의 평정으로 평가되고, 심리사회적 적응

에 대한 정보는 아동, 부모, 교사의 평정으로

수집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

의 경우에는 또래의 평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측정방법이나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경우(예를

들면, 자기조절과 적응이 모두 부모평정)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자기조절은 부모

평정, 적응은 교사평정)에 비해 결과가 유의하

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A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Kerr, Lunkenheimer, & Olson, 

2007). 이는 평정자의 편향된 보고로 설명할

수도 있고, 평정자마다 아동의 행동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관찰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도 있다(Kerr et al., 2007). 결국 자기조절과 적

응의 측정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연구는 동일

한 연구에 비해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의 관계가 작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사용하여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외현화 문제, 내

재화 문제, 중독,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변인(아동 성별, 아동 연령, 자기조절 유

형, 정보제공자)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자

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를 정

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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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국내에서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

응 간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은 이전 연구를

통합하는 데 있어 표집오차와 측정오차를 교

정해서 진점수의 추정 뿐 아니라 조절변인의

확인을 도모하기 때문에(Schmidt & Hunter, 

2014), 이론을 개발 및 수정하고 후속 연구 방

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이다. 다음에 본 연구

에서 실시한 문헌 검색, 연구 선별, 그리고 분

석 과정을 제시하였다.

문헌 검색과 연구의 포함 기준

논문 검색은 201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출판

된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학술

자료 온라인 검색 엔진인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그리고 DataBase Periodical 

Information Academic(DBpia)을 이용하여 관련

연구를 수집하였다. 자기조절은 “자기조절”, 

“자기통제”, “정서조절”, “억제통제”, “실행기

능”, “통제노력”, “노력통제”, “감정조절”, “억

제”, “만족지연”, “순응”, “주의통제”, “실행주

의”, 그리고 “행동조절”의 14개 용어를 이용하

여 검색되었다. 초등학교 이전 아동은 “유아”

와 “유치원”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초등학교

이후의 아동은 “아동”과 “초등학생”을 검색어

로 사용하였다. 초기 검색 결과 1096개의 논

문이 나왔고, 그중 중복되는 결과를 제외하면

603개의 논문이 나왔다.

이렇게 나온 603개의 논문들 중에서, 본 연

구의 결과변인, 즉,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을 포함하면서 상

관계수를 보고한 연구들을 선별하였다. 결과

적으로 112개의 논문들이 확인되었으나, 이

중 같은 표본을 사용한 중복 연구를 제외하였

고, 최종 62개의 논문에서 73개의 독립 표본

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 논문의 간략한

정보가 부록에 학술지별로 정리되어 있다.

논문 코딩 절차

제2저자와 두 명의 연구조교들이 선별된 62

개의 논문들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각 논

문에서 표본크기,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연구방법, 자기조절의

개념, 자기조절 하위요인, 결과변인의 개념(외

현화, 내재화, 중독,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 

각 변인의 신뢰도, 그리고 자기조절과 결과변

인 간 상관이 코딩되었다. 먼저, 코딩에 앞서

일관된 평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연습을

실시하였다. 제2저자는 모든 논문들을 코딩을

하였고, 두 명의 심리학과 석사 과정 학생들

이 각각 31개의 논문들을 코딩하였다. 자료가

제대로 코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개

의 코딩 시트들을 비교하였다. 평정자간 일치

도(inter-rater agreement)는 96.8%로 계산되었다. 

불일치하는 항목들은 모두 다시 확인하여서

오류를 수정하였다.

심리사회적 적응변인은 외현화 문제, 내재

화 문제, 중독,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에 해당

하는 내용만 코딩하였다. 외현화 문제는 공격

성, 비행, 주의부족 등이 포함되었고, 내재화

문제는 불안, 위축, 우울 등이 포함되었다. 중

독에는 게임중독, 휴대전화 중독, 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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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유

능감에는 또래관계의 질, 사회성 기술, 친사회

적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자기조절 개념의 하위유형은 정서조절, 행

동조절, 그리고 인지조절로 나누어 코딩하였

다. 예를 들어, 자기정서조절능력은 정서조절

로, 만족지연은 행동조절로, 그리고 인지적 실

행기능은 인지조절로 코딩하였다.

자기조절과 결과변인은 대부분 단일한 정

보제공자에 의해 측정되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대부분 어머니(부모평정)나 교사(교사평

정)가 아동의 자기조절과 아동의 적응을 모두

평정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보고(아동평

정)가 많았다. 자기조절과 결과변인의 정보제

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복수평정으로 코딩하였

다. 예를 들면, 자기조절은 부모평정, 적응변

인은 교사평정에 의해 측정된 연구가 이에 해

당한다. 또한 비록 소수이지만 자기조절이나

결과변인 중 한 가지를 행동과제나 또래평정

을 통해 평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연

구도 복수평정으로 코딩되었다.

전체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자기조절의 하

위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변인들 간 관계는

원 논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

하여 재계산하였다. 상관과 신뢰도의 합성점

수(composite score)를 계산하기 위해 Hunter와

Schmidt(2004)가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였다. 예

를 들어, 정서조절과 인지조절이 각각 보고된

경우에 정서조절과 인지조절을 합성하여 전

체 자기조절 점수를 계산하였고, 조절변인 분

석을 위해서는 그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합성점수의 계산 역시 두 명의 조교들이 독

립적으로 계산하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였

다.

분석

메타분석은 Schmidt와 Le(2004)가 개발한 메

타분석 프로그램(version 1.1)을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원 프로그램은 Hunter와 Schmidt(2004)

의 공식을 이용하여 표집오차와 측정오차 뿐

만 아니라 범위제한(range restriction)도 교정할

수 있지만, 본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이 범위

제한의 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

기 때문에 교정될 수 없었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보고하지 않은 논문으로 인해 측정오

차는 개별적으로 교정하지 않고 전체 오차분

포(artifact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교정하였다.

Hunter와 Schmidt(2004)의 방법은 무선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을 기반으로 한다. 무

선효과모형은 조절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허

용한다. 조절변인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60% 

규칙(e.g., Damanpour, 1991; Meyer, Stanley, 

Herscovitch, & Topolnytsky, 2002)을 기준으로 삼

았다. 원래 Hunter와 Schmidt(2004)는 75% 규칙

(75% rule)을 추천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관찰된 상관에서 통계적 가공물로 인한 분산

(variance)이 75%보다 적다면 분산이 실질적이

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메타분석 결과 관찰

된 총 분산에서 가공물로 인한 분산이 75%보

다 적다면, 조절변인을 탐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은 표집오차, 측정오차, 그리고 범위제

한을 모두 교정했을 경우를 기반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범위제한을 교정하지 않은 분석에

서는 60% 규칙(Damanpour, 1991; Meyer et al., 

2002)을 이용하기도 한다.

조절변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설

정한 하위집단 별로 따로 분석을 하였다. 하

위집단 분석을 했을 때, 1) 하위집단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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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효과크기(effect size)를 보이고, 2) 하위집

단의 변산성(variability)이 전체집단의 변산성

과 비교해서 감소했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는 두 개의 독립적인 상

관 간 비교에 사용되는 z 점수(Cohen, Cohen, 

West, & Aiken, 2003)를 계산하여 서로 다른지

를 비교하였다. 변산성은 표준편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즉, 조절변인 분석에서 이전

분석에서보다 표준편차가 줄어들었다면, 조절

변인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

편차에 더해 확신구간(credibility intervals)도 조

절변인의 탐지에 이용될 수 있다. 만약 확신

구간이 0을 포함한다면,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에서 효과크기의 범위가 조절변인이 존

재할 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Hunter & 

Schmidt, 2004). Hunter와 Le(2004)의 프로그램은

80%의 확신구간을 계산해 준다.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은 Hunter와

Schmidt(2004)가 제공한 공식을 바탕으로 따로

계산하였다. 메타분석에서는 신뢰구간보다는

확신구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Hunter와

Schmidt(2004)는 신뢰구간의 사용을 특별히 추

천하지 않았지만, 효과크기들이 실질적이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구간을 이용하였다. 

만약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자기

조절과 결과변인 간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결 과

표 1부터 4에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

독,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의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모든 결과변인의 전체 분석을 보

면, 통계적 가공물로 인한 분산이 60%의 기준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외현화 문제 6.0%; 

내재화 문제 10.9%; 중독 25.1%; 사회적 유능

감 9.0%). 따라서 각 결과변인의 하위집단 별

로 조절변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절변인

에서 하위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중독의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성별(남아 대 여아)을 제외하고는 각 하위집단

에서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숫자가 충분

하지 않아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메타분

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전체 분석

외현화 문제

자기조절은 외현화 문제와 부적 상관을 보

였고, ρ̂  = -.37,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았다(표 1). 그렇지만 변산성이 크게 나왔고, 

SD ρ̂  = .22, 가공물로 인한 분산의 비율이 매

우 낮아서, 6.0%, 조절효과 확인을 위해 하위

집단 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재화 문제

자기조절과 내재화 문제는 강한 부적 상관

을 보였고, ρ̂  = -.42,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았다(표 2) 그러나 표준편차가 크고, SD ρ̂  

= .21, 통계적 가공물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

율이 낮아서, 10.9%, 평균 진점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된 표본들 사이에 집단 간 효과크기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자기조절과 중독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 ρ̂  

= -.51,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3). 변산성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SD 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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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통계적 가공물로 설명되는 분산이 25.1%

으로 낮아서 자기조절과 중독 간 관계에서 하

위집단 별 실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 암시되었

다.

사회적 유능감

자기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ρ̂  = .46,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표 4). 따라서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관

계를 보였다. 하지만 변산성이 큰 편이었으므

로, SD ρ̂  = .21, 이들 관계에 조절변인이 존재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가공물로 인한

분산의 비율이 9.0%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조절변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적응영역에서 자기조절과

결과변인 간 관계가 기대한 방향으로 나왔고, 

신뢰구간 역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결과변인에서 평균 진점수 상관의 표준편

n (k) ρ̂ SD ρ̂
10%

CV

90%

CV

%

Variance

95%

CIL

95%

CIH

r SDr

전체 분석 11611 (28) -.37 .22 -.66 -.09  5.98 -.46 -.29 -.32 .19

조절변인 분석

자기조절 하위유형

  정서조절  7353 (17) -.27 .32 -.68 .14  2.91 -.42 -.12 -.23 .27

  행동조절  2979 ( 5) -.40 .12 -.55 -.25 15.14 -.50 -.30 -.34 .10

  인지조절   223 ( 2) -.73 .13 -.90 -.56 14.35 -.92 -.55 -.68 .13

성별

  남아  1332 ( 6) -.27 .08 -.38 -.17 47.31 -.34 -.20 -.22 .07

  여아  1312 ( 6) -.29 .08 -.39 -.18 49.80 -.35 -.22 -.23 .07

연령대

  미취학 아동  3046 (13) -.49 .26 -.82 -.16  5.71 -.63 -.34 -.42 .23

  초등학생  8565 (15) -.34 .19 -.58 -.09  6.72 -.44 -.24 -.28 .16

정보제공자

  아동평정  6028 ( 6) -.36 .20 -.62 -.10  4.20 -.53 -.20 -.29 .17

  부모평정  1346 ( 5) -.32 .08 -.42 -.22 41.60 -.39 -.25 -.28 .07

  교사평정  1941 ( 8) -.58 .26 -.91 -.24  5.32 -.76 -.39 -.50 .23

  복수평정  2296 ( 9) -.29 .19 -.53 -.05 12.54 -.42 -.17 -.25 .16

주석. k = 개별 연구 수; n = 표본크기;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 상관; SD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의

표준편차; CV = 추정된 진점수의 확신구간; % Variance = 인공물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 CI = 신

뢰구간; CIL = 신뢰구간 하한선; CIH = 신뢰구간 상한선; r = 표본크기에 가중치를 둔 평균 상관; SDr = 

표집오차 분산을 제거한 후 평균 상관의 표준편차.

표 1. 자기조절과 외현화 문제 간 메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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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가공물로 인한 분산의 비율은 이들 관계

에 조절변인이 있음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아

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변인(자기

조절 개념의 하위유형,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대, 자기조절 및 적응수준의 측정방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인 분석

자기조절 개념의 하위유형

먼저 자기조절의 하위유형이 조절변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인지조

절과 외현화 문제 간 상관이 ρ̂  = -.73로 나

타나서 정서조절이나, ρ̂  = -.27, z = -9.53, p 

< .01, 행동조절보다, ρ̂  = -.40, z = -7.23, p 

< .01, 더 강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그러나 인

지조절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숫자가 적었다

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 n = 223, k = 2. 

n (k) ρ̂ SD ρ̂
10%

CV

90%

CV

%

Variance

95%

CIL

95%

CIH

r SDr

전체 분석 3877 (16) -.42 .21 -.68 -.16  10.89 -.52 -.32 -.35 .17

조절변인 분석

자기조절 하위유형

  정서조절 1201 ( 7) -.37 .20 -.63 -.11  15.64 -.52 -.21 -.30 .17

  행동조절 1123 ( 3) -.39 .22 -.67 -.12   5.47 -.64 -.14 -.34 .19

  인지조절  223 ( 2) -.62 .00 -.62 -.62 100.00 -.62 -.62 -.56 .00

성별

  남아  498 ( 3) -.28 .25 -.59  .04  11.77 -.56  .01 -.22 .20

  여아  550 ( 3) -.40 .21 -.67 -.13  13.04 -.64 -.15 -.32 .18

연령대

  미취학 아동  895 ( 4) -.33 .19 -.57 -.09  13.88 -.52 -.14 -.28 .16

  초등학생 2982 (12) -.44 .20 -.71 -.18  10.27 -.56 -.33 -.37 .17

정보제공자

  아동평정 1632 ( 4) -.54 .15 -.72 -.35  10.44 -.68 -.39 -.44 .12

  부모평정 1009 ( 3) -.26 .05 -.32 -.20  66.14 -.31 -.21 -.21 .04

  교사평정  475 ( 3) -.52 .25 -.84 -.20   9.67 -.81 -.23 -.43 .21

  복수평정  761 ( 6) -.32 .21 -.60 -.05  18.93 -.50 -.15 -.26 .18

주석. k = 개별 연구 수; n = 표본크기;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 상관; SD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의

표준편차; CV = 추정된 진점수의 확신구간; % Variance = 인공물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 CI = 신

뢰구간; CIL = 신뢰구간 하한선; CIH = 신뢰구간 상한선; r = 표본크기에 가중치를 둔 평균 상관; SDr = 

표집오차 분산을 제거한 후 평균 상관의 표준편차.

표 2. 자기조절과 내재화 문제 간 메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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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내재화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

가 나타났다. 즉, 인지조절이 ρ̂  = -.62, 정서

조절이나, ρ̂  = -.37, z = -4.59, p < .01, 행동

조절보다, ρ̂  = -.39, z = -4.25, p < .01, 내재

화 문제와 더 강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여

기에서도 인지조절 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숫

자가 제한적이었다, n = 223, k = 2. 이와는

반대로, 인지조절과 사회적 유능감 간 상관은

ρ̂  = .30로 나타나, 정서조절과 사회적 유능

감이나, ρ̂  = .40, z = 2.32, p < .05, 행동조

절과 사회적 유능감보다, ρ̂  = .41, z = 2.43, 

p < .01, 유의미하게 더 약한 효과크기를 보였

다(표 4). 정서조절과 행동조절 간 효과크기의

차이는 사회적 유능감과 내재화 문제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화 문제에서는 유의

하였다.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행동조절이

정서조절보다 외현화 문제와 더 큰 상관을 보

였다, z = -6.76, p < .01.

n (k) ρ̂ SD ρ̂
10% 

CV

90% 

CV

% 

Variance

95% 

CIL

95% 

CIH

r SDr

전체 분석 4285 (9) -.51 .08 -.62 -.41  25.10 -.57 -.46 -.44 .08

조절변인 분석

자기조절 하위유형

  정서조절  129 (1) N/A N/A N/A N/A N/A N/A N/A N/A N/A

  행동조절 2473 (5) -.50 .03 -.54 -.46  71.61 -.54 -.47 -.42 .03

  인지조절    0 (0) N/A N/A N/A N/A N/A N/A N/A N/A N/A

성별

  남아  829 (2) -.57 .05 -.63 -.50  39.54 -.64 -.49 -.50 .05

  여아  783 (2) -.52 .00 -.52 -.52 100.00 -.52 -.52 -.46 .00

연령대

  미취학 아동  129 (1) N/A N/A N/A N/A N/A N/A N/A N/A N/A

  초등학생 4156 (8) -.53 .05 -.59 -.47  48.89 -.56 -.49 -.45 .04

정보제공자

  아동평정 3488 (6) -.54 .06 -.62 -.47  37.50 -.59 -.50 -.46 .05

  부모평정  668 (2) -.48 .00 -.48 -.48 100.00 -.48 -.48 -.43 .00

  교사평정    0 (0) N/A N/A N/A N/A N/A N/A N/A N/A N/A

  복수평정  129 (1) N/A N/A N/A N/A N/A N/A N/A N/A N/A

주석. k = 개별 연구 수; n = 표본크기;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 상관; SD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의

표준편차; CV = 추정된 진점수의 확신구간; % Variance = 인공물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 CI = 신

뢰구간; CIL = 신뢰구간 하한선; CIH = 신뢰구간 상한선; r = 표본크기에 가중치를 둔 평균 상관; SDr = 

표집오차 분산을 제거한 후 평균 상관의 표준편차; N/A = 메타분석 불가.

표 3. 자기조절과 중독 간 메타문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4 -

아동의 성별

자기조절과 각 결과변인 간 관계의 효과크

기가 남아와 여아에서 다를 것을 가정하였다. 

외현화 문제(표 1), 중독(표 3),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표 4)에서는 이들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5). 그러나 자기조절과 내재화 문제

간 관계(표 2)에서는 남아보다, ρ̂  = -.28, 여

아가, ρ̂  = -.40, 더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표 5), z = -2.19, p < 

.05.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내재화

문제에서만 확인되었다.

아동의 연령대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대가 자기조절과 결

과변인 간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으

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두 집단으로 나

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기조절과 외현화

문제 간 관계는 초등학생보다, ρ̂  = -.34, 미

n (k) ρ̂ SD ρ̂
10%

CV

90%

CV

%

Variance

95%

CIL

95%

CIH

r SDr

전체 분석 10017 (38) .46 .21 .18 .73  9.00 .39 .53 .39 .19

조절변인 분석

자기조절 하위유형

  정서조절  6768 (23) .40 .23 .11 .69  7.12 .31 .49 .35 .20

  행동조절  2403 (10) .41 .21 .15 .68  8.59 .28 .55 .37 .19

  인지조절   443 ( 2) .30 .12 .15 .44 24.68 .14 .45 .28 .11

성별

  남아  1092 ( 6) .53 .22 .25 .81  9.29 .35 .71 .46 .19

  여아   986 ( 6) .48 .18 .26 .71 15.53 .34 .63 .42 .16

연령대

  미취학 아동  5579 (27) .49 .18 .25 .72 12.33 .42 .56 .43 .16

  초등학생  4438 (11) .44 .25 .11 .76  5.90 .28 .59 .35 .21

정보제공자  

  아동평정  3037 ( 8) .55 .16 .34 .76 15.57 .43 .67 .44 .14

  부모평정  1367 ( 4) .41 .20 .16 .66  9.90 .22 .61 .33 .16

  교사평정  3279 (18) .61 .09 .49 .73 30.38 .56 .65 .55 .09

  복수평정  2334 ( 8) .18 .10 .05 .32 29.74 .11 .26 .16 .09

주석. k = 개별 연구 수; n = 표본크기;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 상관; SD ρ̂  = 추정된 평균 진점수의

표준편차; CV = 추정된 진점수의 확신구간; % Variance = 인공물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 CI = 신

뢰구간; CIL = 신뢰구간 하한선; CIH = 신뢰구간 상한선; r = 표본크기에 가중치를 둔 평균 상관; SDr = 

표집오차 분산을 제거한 후 평균 상관의 표준편차.

표 4. 자기조절과 사회적 유능감 간 메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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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에서, ρ̂  = -.49, 더 강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표 5), z = 8.62, p < .01. 또한 자기

조절과 사회적 유능감 간 관계 역시 초등학생

보다, ρ̂  = .44, 미취학 아동에서, ρ̂  = .49, 

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그 차이가 유의

미하였다(표 5), z = 3.17, p < .01. 그러나, 내

재화 문제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ρ̂  = -.44, 

미취학 아동들이 유의미하게 더 약한 상관을

결과변인 조절변인 z

외현화 문제

남아 대 여아 -0.56

미취학 아동 대 초등학생 8.62**

정서조절 대 행동조절 -6.76**

정서조절 대 인지조절 -9.53**

행동조절 대 인지조절 -7.23**

아동평정 대 복수평정 3.19**

부모평정 대 복수평정 0.96

교사평정 대 복수평정 11.79**

내재화 문제

남아 대 여아 -2.19*

미취학 아동 대 초등학생 -3.39**

정서조절 대 행동조절 -0.56

정서조절 대 인지조절 -4.59**

행동조절 대 인지조절 -4.25**

아동평정 대 복수평정 6.20**

부모평정 대 복수평정 -1.36

교사평정 대 복수평정 4.17**

중독 남아 대 여아 1.43

사회적 유능감

남아 대 여아 1.53

미취학 아동 대 초등학생 3.17**

정서조절 대 행동조절 -0.50

정서조절 대 인지조절 2.32*

행동조절 대 인지조절 2.43**

아동평정 대 복수평정 15.84**

부모평정 대 복수평정 7.44**

교사평정 대 복수평정 19.45**

주석. *p < .05, **p < .01; 95% 임계역 zcritical = 1.65; 99% 임계역 zcritical = 2.33; 양수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큰 경우; 음수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경우.

표 5. 효과크기 간 차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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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ρ̂  = -.33, z = -3.39, p < .01. 따라서

연구 숫자의 부족으로 비교하지 못했던 중독

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변인들에서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 및 적응수준의 측정방법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자에 따라 자기조절과

결과변인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사

하였다. 표 1의 자기조절과 외현화 행동 간

관계를 보면, 복수평정은 ρ̂  = .29로 아동평

정이나, ρ̂  = -.36, z = 3.19, p < .01, 교사평

정, ρ̂  = -.58, z = 11.79, p < .01 보다 더 약

한 상관을 보였다. 비슷하게 표 2의 내재화

행동에서도, 복수평정 결과가 ρ̂  = -.32로, 아

동평정이나, ρ̂  = -.54, z = 6.20, p < .01, 교

사평정, ρ̂  = -.52, z = 4.17, p < .01 보다 더

약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평정과 복수

평정 간 차이는 외현화 행동이나 내재화 행동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5). 표 4의 사회적

유능감에서는 복수평정이 ρ̂  = .18로 단일평

정인 아동평정, ρ̂  = .55, z = 15.84, p < .01, 

부모평정, ρ̂  = .41, z = 7.44, p < .01, 그리

고 교사평정, ρ̂  = .61, z = 19.45, p < .01 

보다 더 약한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

부분의 경우에서 복수의 정보제공자에 의한

평정이 단일 정보제공자에 의한 평정보다 자

기조절과 결과변인과 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을 중심으로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아동의 자기

조절과 적응지표 간 실질적인 관계가 나타났

는데,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은 외현화 문제, 내

재화 문제, 중독과는 부적 상관, 사회적 유능

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탐색적으로 실시

한 조절변인 분석에서 자기조절과 적응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자기조절 유형, 아동

의 성별, 아동의 연령대, 정보제공자)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자기조절이 다양한 장

면에서 아동의 적응문제를 예측하는 위험요

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과 일관된다. 해

외에서 이 연구주제에 대한 메타분석이 실시

된 바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

만, 본 연구결과는 자기조절이 외현화 문제

(e.g., Chang et al., 2011), 내재화 문제(e.g., 

Buckner et al., 2009), 중독(e.g., Gamez-Guadix et 

al., in press), 사회적 유능감(e.g., Trentacosta & 

Shaw, 2009)과 각각 관련이 있다는 개별 연구

들과 일치한다. 이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자

신의 정서와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한 장면에서 아동이 잘 기능하는

데에 기여하며, 자기조절이 여러 적응 및 부

적응 행동과 관련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임

을 시사한다.

탐색적으로 실시한 조절분석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 체

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의 주장(e.g., Muris & 

Ollendick, 2005)과 일관되게 적응영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자기조절 능력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

가 자기조절 유형 중 특히 인지조절과 관련되

는 것은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주의편향(Waters et al., 2008)이나 반추(Garnefski 

et al., 2005)와 같은 인지적 처리과정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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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관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지는 내재화 문

제에서 정서조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결과는 의외였는데, 이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이 정서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정서조절을 개념화하고 측정했기 때문으

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조절의 대상이 되는

정서는 분노, 좌절, 공포, 슬픔 등 다양한데, 

내재화 문제에 특징적으로 관여하는 정서조절

(공포 및 슬픔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

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이

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가

능성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했으나 추후 연구

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지조절, 행동

조절, 정서조절의 순으로 그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현화 문제의 증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기조절의 단면이 부각

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면, 인지조절의

대표적인 개념인 실행기능의 결핍은 주의력결

핍과잉행동장애의 핵심이며(Barkley, 1997), 공

격행동 등을 포함하는 품행문제는 충동적 행

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된다(Eisenberg 

et al., 2000). 정서조절과 외현화 문제와의 상

관 역시 외현화 문제가 특히 분노나 좌절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선

행연구(Hill et al., 2006)와 일치한다.

한편, 긍정적인 적응 지표인 사회적 유능감

과 관련해서는 행동조절과 정서조절이 인지조

절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로(e.g., Chang et al., 

2012), 충동반응을 억제하고 정서표현을 적절

히 하는 것이 사회성기술과 또래관계에 기여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행동조

절과 정서조절보다는 크기가 작았지만, 인지

조절 역시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관

찰되었다. 이는 주의조절, 작업기억 등과 기본

적인 인지조절 능력이 아동의 대인관계 기능

에 일조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인지조절

개념인 실행기능의 하위요인에는 충동반응을

억제하는 억제통제가 포함되므로, 인지조절과

관련된 결과에는 행동조절의 효과가 일부 반

영된 것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독과 관련해서는 독립표본의

수가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조절변인 분석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웠다. 이는 본 메타

분석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을 포함

하였으므로 연구참가자의 특성상 중독이 상대

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기조절의 유형과 관련해

서는 자기조절과 중독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

가 대부분 행동조절을 포함하였기에 행동조절

과 중독의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자기조

절의 하위유형 간 비교는 불가능했다. 추후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성별과 관련해서 자기조

절과 내재화 문제 간 관계는 남아보다 여아에

서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는 자기조절 또는 결과변인 각각의 성차를 살

펴보았을 뿐, 자기조절과 결과변인 간 관계

에서의 성차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며, 특히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

외적으로 Silk, Shaw, Forbes, Lane, 그리고

Kovacs(2006)의 연구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았는데, 본 연구와 일관되게 정서조절 전

략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가 여아에서만 유의

미하게 나온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정

서조절 전략의 평균수준에서는 성차가 발견되

지 않았다는 점(Silk et al., 2006)에서 더욱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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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데,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

구결과는 자기조절이 적응문제를 예측하는 여

부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반면, 내재화 문제 외 적응변인에서는 성별

이 효과크기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외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성별이 자

기조절과 적응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아한 결과이다

(Chang et al., 2011; Hill et al, 2006).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추후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문화차이의 영향을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의 배양을 강조

하는 동양문화권의 아동에서는 자기조절 수준

의 성차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다

(Wanless et al., 2011). 이에 더해 자기조절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에서도 문

화 간 상이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있었다(Li-Grining, 2012). 본 연구결과는 이

러한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이 때 자기조절의 평균수준과

자기조절과 적응 간 관계 두 측면에서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연령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한 분석에

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가 하나도 없어 조절변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중독을 제외한 모든 결과변인에서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를 아동의 연령대가

조절하였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조절과 외현화 문제, 

그리고 자기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의 상관은

각각 초등학생보다 미취학 아동에서 크게 관

찰된 반면, 자기조절과 내재화 문제는 미취학

아동보다 초등학생에서 크게 나타났다. 자기

조절과 적응 간 관계가 연령에 따라 다를 가

능성에 대한 탐색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이루

어진 바가 없어 연령대와 관련한 본 결과를

충분히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나 몇 가

지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자기조절이 급속히 성장하는 아동

초기에 관찰되는 자기조절의 개인차가 아동의

적응에 매우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기

조절의 일부 하위요인의 기본적인 형태는 취

학 전에 어느 정도 발달이 안정화된다는 선행

연구(Chang et al., 2014; Posner & Rothbart, 

2000)를 고려하면, 자기조절이 안정화되는 시

점을 기준으로 연령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메타분석

에 포함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표본은 상

이하므로 개인 내 자기조절 변화와 적응수준

변화를 포함하는 종단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연령의 조절효과와 관련해 내재화

문제가 다른 적응지표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

타난 점이 흥미롭다. 즉 내재화 문제에 한해

서는 자기조절과 적응변인 간 관계가 미취

학 아동보다 초등학생에서 크게 확인되었는

데, 이는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의 발달

양상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

는 아동초기에 정점을 이루고 점점 감소하는

반면, 내재화 문제는 아동초기에는 비교적 낮

은 수준이나 아동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

한다(Gilliom & Shaw, 2004). 본 메타분석의 결

과는, 아동이 해당 문제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기에 자기조절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음

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결과변인의

개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조한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과 중독을

살펴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루어졌

으므로 아동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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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과 적응변인의 정보제

공자나 측정방법이 일치할 시에 자기조절과

적응 간 상관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

행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e.g., Kerr et al., 

2007).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 한 가지는

공통방법편향(common method bias)이다. 공통

방법편향은 연구변인들이 동일한 출처에 의

해 평가되었을 때 관계가 실제보다 과소 혹

은 과대추정 되는 문제를 일컫는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즉, 단일 정

보제공자가 자기조절과 적응변인을 모두 평정

을 한다면, 정보제공자의 기질, 순간적인 기분, 

혹은 평정 스타일 등에 따라 측정문항에 비슷

한 양상으로 반응을 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 등에 의해 문제를 축소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Podsakoff et al., 2003). 이 경

우 실질적인 조절효과가 없더라도 방법의 차

이에 의해 마치 조절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

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본 연

구에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었

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평정의 경우 복수평정

보다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는데, 공통방법

편향이 항상 효과크기를 과대추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추정 할 수도 있으므로(Podsakoff et 

al., 2003), 본 연구의 결과가 순수하게 방법효

과에 기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자기조

절과 적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제공자와 측정방법에 따

라 결과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아동에서 자기조

절과 여러 적응변인 간 관계를 메타분석 기법

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인을 탐색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겠다. 대체적으로 서구

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자기

조절이 아동의 적응에 관여하고 또 그 과정에

서 조절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기제까지 국가

간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기조절인 심리사

회적 적응 간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

는 자기조절의 증진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도

모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실증적 증거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정책적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양육에 초점

을 맞춘 예방 프로그램의 효능을 검증한 종단

연구에서, 치료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정된 아

동은 통제집단의 아동에 비해 아동초기에 억

제통제가 더 빠르게 발달했으며, 이는 취학

후 학교에서 반항문제를 덜 보이는 효과로 이

어졌다(Chang et al., 2014). 자기조절이 비단 외

현화 문제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 중독, 사회

적 유능감 등 다양한 적응을 예측하는 만큼

자기조절을 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효

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

기조절의 하위유형을 조절변인 분석에 포함함

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자기조절의 개념화가 다

양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으나, 사실 이

는 심리사회적 적응변인에도 해당하는 문제이

다. 일례로, 내재화 문제에는 불안, 우울 등

여러 차원이 포함되는데, 연구에 따라 초점을

맞춘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적응영역

내 하위 차원까지 분석에 고려하기에는 현실

적으로 어려움(메타분석에 포함한 논문에 관

련 정보가 부족, 적응영역 하위차원 간 조합

이 매우 다양 등)이 있었으나, 적응의 하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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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별로 자기조절이 관여하는 정도나 기제가

다를 가능성에 대해 추후 관련 연구가 더 축

적됨에 따라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의 유형을 인지조절, 정서

조절, 행동조절로 분류한 것은 자기조절이 요

구되는 영역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각 유형

이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예를 들면, 자동

적, 충동적 반응을 참는 억제통제는 행동조절

에 해당하나, 측정과제에 따라 정서적 각성(보

상 등)이 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조절의

하위유형 결과를 해석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자기조절 유형을 나

누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예를 들면, 자기조

절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적 조절과 의

식적으로 노력하는 의도적 조절로 나누기도

하는데(Eisenberg & Spinrad, 2004), 본 연구의

하위유형 구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

다. 이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논문에서 대체로

반응적 조절과 의도적 조절을 달리 측정한 경

우가 없었기 때문이나, 해외 연구에서는 의도

적 조절이 반응적 조절과 적응결과와의 관계

에 있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

으므로(Muris & Ollendick, 2005), 자기조절의 유

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변인과의 관

계나 기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분석의 경우 포함된 개별

연구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기조절과 중독 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

과에 대한 연구는 각 분석마다 두 개씩의 연

구만이 포함되었다. 비슷하게, 자기조절과 내

재화 문제 간 관계의 성별 조절효과에도 각

분석마다 세 개씩의 표본만이 포함되었다. 또

한 인지조절을 이용한 연구의 숫자도 두 개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사회적 유능감)이

거나 아예 없었다(중독). 따라서 이들 분석에

서 나온 결과는 메타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강

력한 결론을 맺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조절변인이 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자기조절

과 적응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선행연

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은 빈곤가정의 고

위험 아동이 탄력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특히

중요하다(Buckner et al., 2009; Ch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해 각 연구에 포함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코딩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

에서 다양한 가정형편의 아동을 혼합하여 연

구에 포함하였으며,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른

연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조절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롯,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하는 것은 아동

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를 보

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

금까지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기

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연구

를 메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통합하고자

한 첫 시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

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후속 연구방향

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아동의 자기조

절과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은 각각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

으나, 자기조절의 개념 및 측정방법과 인구학

적 변인이 그 관계의 크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

과 여러 적응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

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시사된

다. 나아가 아동의 적응문제를 예방하고 치료

하는 과정에도 자기조절의 증진을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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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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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Korean Children:

A Meta-Analysis

Hyein Chang                    Hyung In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ta-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e., externalizing behavior, internalizing behavior, addic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62 studi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all indicators of psychosocial outcomes. 

Additionally, subtypes of self-regulation, child’s sex and age, and informants of rating emerged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xploratory analyses. 

This study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integrate previous studies o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outcomes. Based on these findings, specifically targeting self-regulatory abilities were discussed 

as a way of promoting children’s adjustment across multiple domains.

Key words : self-regulation, externalizing behavior, internalizing behavior, addiction, social competence,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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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유림, 2010 대한가정학회지 356 수도권 유아 만 3세 정서조절 외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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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경님, 2004a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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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등학생 5, 6학년 자기조절 중독

10 한준아, 김지현, 2011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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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 4-6학년 정서조절 외현화, 내재화

11 김혜순, 2011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2 경상도 유아 4-6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12 김희태, 이임순, 2008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6 서울시 유아 만 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13 우수경, 2007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충북 C시 유아 만 6세
행동조절, 

정서조절
내재화

14
이순원, 문정숙,

김영희, 2012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99 충북 청주, 청원, 진천 유아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15
조미영, 정미경,

김영희, 2010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41 청주/진천 유아 만 3-5세 정서조절 외현화, 내재화

16 김현지, 2012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49 전북 정읍 유아 만 4, 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17 이상희, 신명숙, 2009 부모교육연구 159 충남 천안시 유아 4-6세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18 김선숙, 2007 사회복지연구 2844 초등학생 4학년 정서조절 외현화

19 조미정, 최태산, 2012 상담학연구 682 광주시 초등학생 4-6학년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20 지민경, 정계숙, 2011 생애학회지 211 유아 만 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21 이경님, 1999 생활과학연구논문집 272 부산시 초등학생 4, 6학년 자기조절 외현화, 내재화

22
김은희, 김연화,

한세영, 2009
생활과학연구논총 247 청주시와 진천군 만 4, 5세 정서조절

외현화, 

사회적유능감

<부 록>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학술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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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

유형
결과변인

23 김현주, 김영희, 2011 생활과학연구논총
194남 + 

154여

청주, 청원, 진천군 유아

만 5-7세
정서조절

외현화, 사회적

유능감

24 이수영, 한세영, 2011 생활과학연구논총 153 청주시 유아 만 3-5세 자기조절 외현화, 내재화

25
이은순, 황미영,

김영희, 2009
생활과학연구논총 28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유

아 만 3-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26 주동범, 2011 수산해양교육연구 276 부산시 초등학생 5학년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27 최윤경, 이지연, 2011 아동교육 455 인천시 초등학생 4-6학년 행동조절 내재화

28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아동학회지 194 만 3-5세 정서조절 외현화,내재화

29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아동학회지 286 서울시 초등학생 1, 2학년 정서조절 외현화, 내재화

30 우소연, 박경자, 2009 아동학회지 880 초등학생 6학년
행동조절,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31 이선애, 현은자, 2010 아동학회지 270 서울/경기도 유아 만 4-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32 임원신, 민성혜, 2007 아동학회지
322남 + 

280여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경

상남도 유아 4-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33 정혜영, 이경화, 2008 아동학회지 325 부산시 초등학생 5, 6학년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34 조옥자, 현온강, 2005 아동학회지 612 인천시 초등학생 4, 6학년 자기조절 내재화

35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 2008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G시 유아 만 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36 김현나, 이경님, 2008 열린유아교육연구
113남 +

107여

부산과 김해시 유아 만 3-5

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37 조순옥, 2008 영유아교육연구 69 전북 유아 4, 5세
행동조절,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38 공영숙, 임지영, 2012 유아교육연구 207 D시 유아 만 3-5세 인지조절
외현화, 내재화,

사회적 유능감

39 윤수정, 2012 유아교육연구 203 서울과 경기도 유아 3-7세 행동조절 외현화

40 황윤세, 2011 유아교육학논집 236 D광역시유아 만 3-5세
인지조절,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41 최연화, 2011 육아지원연구
82남 +

64여
서울시 유아 만 3-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42 김성희, 정옥분, 2011 인간발달연구 479 서울시 초등학생 5, 6학년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43 장관영, 조미헌, 2008 정보교육학회논문지 650 충청도 초등학생 5, 6학년 행동조절 중독

44 조한익, 2011 청소년복지연구 597 서울시 초등학생 5, 6학년 행동조절 중독

45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청소년학연구 511 수도권 초등학생 5, 6학년 정서조절 외현화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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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신윤희, 윤주연,

이상복, 201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16 경상도 초등학생 1-6학년 인지조절 외현화, 내재화

47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광역시 초등학생 5학년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48 이성복, 신유림, 201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8 수도권 유아 만 4-5세 유아 자기조절 외현화

49 전숙영, 2007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3 천안시 초등학생 6학년 자기조절 외현화, 내재화

50
이경희, 김영희,

신성일, 2012
한국가족복지학 335 충북 청주시 유아 5-7세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51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한국가족복지학 350 C시 유아 만 3-5세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52 유정미, 권희경, 2009 한국교육논단 224 충북 C시 유아 만 3-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53 정재은, 이종향, 2012 한국교육문제연구 164 K도 소재 유아 만 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54 백지은, 2009 한국놀이치료학회지
322남 +

346여
서울시 초등학생 1-6학년 행동조절

외현화, 내재화,

중독

55 최은숙, 2002 한국보육학회지 63 K시 유아 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56 이경님, 2004b 한국생활과학회지
276남 +

272여
부산시 초등학생 5, 6학년 자기조절 사회적 유능감

57 이경선, 이정화, 2008 한국생활과학회지 558 부산시 초등학생 5, 6학년 행동조절 중독

58 한준아, 김지현, 2012 한국생활과학회지
105남 +

109여
서울시 초등학생 4-6학년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59 장희순, 이승연, 2013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97 5개 지역 초등학생 5, 6학년 행동조절 외현화

60 임수진, 안진홍, 2012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5 광주시 초등학생 5, 6학년 정서조절 사회적 유능감

61 김혜순, 2012 한국영유아보육학 172 서울시 유아 만 4, 5세 행동조절 사회적 유능감

62 기광도, 2011 형사정책연구 911 서울시 초등학생 4-6학년 행동조절 외현화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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